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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협력프로젝트

《그리는 곳이 집이다》 전시 중 

▶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공동기획

▶ 기업과 연계한 기획발굴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확장하는 예술프로젝트

▶ 2023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참여작가 김월식, 한국에 거주하는 다인

종 커플로 서로 다른 문화적 영향을 그라피티로 표현하는 정크하우스&크리스천 스

톰이 참여

경기도미술관(관장 전승보)은 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(본부장 이규석)와 “2024 문화예술 민간기

업 참여 협력 프로젝트”로 《그리는 곳이 집이다》전을 기획하였다. 이 사업은 기업과 연계하는 

기획발굴 사업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이다. 민간기업에서는 

㈜삼화페인트공업과 ㈜던에드워드 페인트 코리아가 페인트 협찬으로 참여하였고, 다문화 · 사

회적 배려 ·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문화를 예술작업으로 풀어 온 김월

식 작가와 실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정크하우스&크리스천 스톰을 초대하였다.

전시명 ‘그리는 곳이 집이다’는 늘 그리워하는 곳이 곧 집이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으나, 예

술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곳이 집일 수도 있는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. 김월식 작가는 예

전에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‘국경없는 마을’에 있었던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를 중심으로 

활동을 했었고,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작업실을 연 뒤에는 아시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프

로젝트를 여럿 기획했었다. 또한 정크하우스&크리스천 스톰은 한국에 살면서 그라피티 작가로 

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, 특히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동두천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

큰 규모의 그라피티를 발표한 바 있다. 이런 그들이 이번에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

새로운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.

먼저, 김월식 작가의 작품들은 2023년 베니스비엔날레 제18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전시인 

《2086 : 우리는 어떻게?》에 출품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. 이 전시는 세계 인구가 정점에 도달

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2086년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질문과 탐구를 보

여주는 전시였다. 김월식 작가와 건축가 팀 N H D M(황나현, 데이빋 유진 문)은 <이주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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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> 프로젝트를 통해 ‘이동’과 ‘이주’라는 주제를 도출하였고, 미래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콜

라주 시리즈, 미래 공동체의 다양한 믿음을 아스키(ASCII)로 표현한 그림들, 이주민의 삶의 궤적

을 드러내는 스토리텔링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전시되었다.

김월식 작가는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내부를 신성한 푸른색으로 바꾼 뒤 6점의 <샤

먼> 시리즈 드로잉, 이주하는 삶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<비닐하우스는 가방이 아니다> 오브

제 설치작업, <가방 드로잉1,2>, 그리고 영상 작업인 <햇빛 찍어 먹는 아이>, <한국어 배우

기>, <샤먼>, <햇빛을 따라 걷기>를 출품했다. 이 작품들을 연결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전시 

공간에 붙여 놓은 10개의 “뜬소문(Believe it or not)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 그 중 세 개

를 이렇다. 

하나. 사람들은 집을 가지고 이동했다. 그 집은 신전이고 사무실이고 식당이고 모바일이었

다. 집 안과 밖으로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되었다. 그 치장은 오랜 이동과 잦은 이동에도 

품위와 권위를 잃지 않았다. 

둘. 양지와 음지의 구분이 뚜렷한 어떤 지역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더운 지역에서 이주해 

온 노동자는 양지만으로 이어진 지도를 만들었다.

셋. 아이들은 햇빛을 찍어 먹었다.

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 외벽과 맞은 편 벽면에 그라피티 작업을 진행한 정크하우스&크

리스천 스톰의 작품은 <내 작품을 그리는 곳이 집이다>이다. 두 작가가 공동으로 작업한 이 

작품은 도시 환경에서의 정체성, 장소, 그리고 예술적 표현의 교차점에 관한 탐구에서 비롯한

다. 한국에 거주하는 다인종 커플로서 그들은 한국과 덴마크에서의 문화적 영향을 결합하여 끊

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리듬을 작업에 투영시킨다. 

이번 전시에서 그들은 도시가 그들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창작 과정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

미치는지를 탐구했다. 그러니까 주변 환경 – 건축, 거리 생활, 도시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점들 

– 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 경험의 연장선으로 변화시킨 것이다. 그리고 “내 예술을 그리는 곳이 

집이다”라는 개념이 정적인 장소로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문제를 삼는다. 왜나하면 

그들은 늘 새로운 도시에서 그들의 새로운 예술적 비전을 채워가기 때문이다.

이번 작업에서 그들은 정체성과 장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업을 탐색하고, 그들이 인식하는 집

의 유동성을 경험하도록 관객들을 초대한다.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예술적 시각을 통해 

새로운 여정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.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붓질 하나하나가 모두를 연결하

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. 

이 전시는 2025년 2월 28일까지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. 자

세한 내용은 경기도미술관 누리집(gmoma.ggcf.kr)에서 확인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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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 : 포스터, 전시전경 사진 3컷

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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